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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이삭팬 이후 ‘주요 벼 병해’ 철저 방제 당부
- 잦은 비로 습해지면,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등 발생 우려

- 병 발생 여부 자주 살피고, 제때 등록 약제로 방제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올해 7∼8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삭팬(출수) 이후 고온다습한 기후에서 발생하는 

주요 벼 병을 소개하고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비가 잦고 습하면 이삭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이삭도열병, 세균벼알마름병, 이삭누룩병이 발생하기 쉽다. 또한, 지난해 많이 

발생했던 깨씨무늬병과 흰잎마름병도 생육 후기에 꾸준히 나타날 수 있어 

수시로 살피고 적기에 방제해야 한다. 

 이삭도열병은 기온이 25도(℃) 정도로 낮고,* 며칠 동안 비가 이어져 습도가 

높을 때 잘 발생한다. 처음에는 이삭이 회백색을 띠다가 이삭목을 중심으로 

검게 변한다. 병이 심해지면 마디도 검게 변하며, 이삭 전체가 하얗게 마르는 

백수 현상이 나타난다. 

 *도열병 발생 최적 조건: 20∼25℃, 3일 이상 지속된 강우, 습도 90% 이상, 낮은 일조량

 

 특히 이삭거름(질소비료)을 많이 주었거나 논 주변 잡초를 제거하지 않으면 

병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병을 예방하려면 표준 시비량을 참고*해 

비료를 적정량 주고, 잡초를 제거해 건전한 벼에 병원균이 옮겨가지 않게 

한다. 

 *농촌진흥청 누리집 ‘농사로(https://www.nongsaro.go.kr)’ 또는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

 

 병 발생 초기에 트리사이클라졸, 페림존 등 등록 약제를 뿌려 방제한다. 

동일 계열의 약제를 반복적으로 방제하면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서로 

다른 작용기작의 약제를 번갈아 처리(교호살포)한다.



 세균벼알마름병은 이삭이 나오는 시기 앞뒤로 30도 이상의 고온다습한 환

경에서 잘 발생한다. 이삭 팬 직후에 벼알이 맺히는 부분부터 갈색으로 변

하기 시작해 벼알 전체가 변색한다. 병이 심해지면 이삭이 여물지 않아 수

량과 품질이 떨어진다. 스트렙토마이신, 옥솔린산 등 항생제 계통의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이삭누룩병은 이삭이 패기 전후 다습할 때, 기온이 25도 내외로 낮고 햇

빛이 적을 때 많이 발생한다. 발생 초기에 둥근 공 모양의 황록색 돌출물

(곰팡이 포자)이 생기고 점차 검게 변한다. 아족시스트로빈, 헥사코나졸 등의 

등록 약제를 뿌리고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흰잎마름병은 세균에 의해 발생하며 장마와 태풍, 침수 등 물에 의해 쉽게 

확산한다. 잎이 하얗게 마르다가 점차 식물체가 말라 죽으며 쌀 품질과 수

확량이 떨어진다.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중간기주인 잡초를 제거해 

병을 예방한다. 논이 물에 잠기지 않도록 물길도 정비한다. 스트렙토마이신, 

옥솔린산 등의 항생제 계통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상습 발생지에서는 저항성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 좋다.

 깨씨무늬병은 양분이 떠내려가기 쉬운 사질토나 오랜 기간 벼를 재배한 

논처럼 양분이 부족하고 불균형할 때 쉽게 발생한다. 초기에는 황색 테두리에 

짙은 갈색 타원형 무늬가 깨알처럼 생기고 병이 심해지면 점점 커진다. 상습 

발병지는 미리 비료를 뿌려 후기 생육을 돕고, 출수기 전후에 헥사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등의 등록된 약제로 방제한다. 

 약제 관련 최신 정보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작물환경과 손지영 과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벼 병해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다.”라며 “평소 예찰을 강화하고 병 발생 초기 신속 방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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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벼 출수기 이후 주요 병 증상 및 방제 방법

 종류 증상 방제 방법

이삭
도열병

○ 도열병에 약한 품종 재배 시 사전에 
예방 위주로 약제 방제한다.

○ 적정량의 비료를 주고, 잡초를 제거
한다.

○ 병 발생 초기에 트리사이클라졸, 페
림존 등 등록 약제를 뿌려 방제하는
데 서로 다른 작용기작의 약제로 번
갈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 벼가 익는 시기에 이삭목에서 발생하
여 감염부위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이
삭 전체가 말라 죽음

세균벼알
마름병

○ 이삭 팬 전후에 가스가마이신, 옥솔린
산 계열 등의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 종자를 통해 전염되므로 건전 종자
를 사용해 병을 예방한다. 

- 벼알이 맺히는 부분부터 갈색으로 변하다
가 점차 벼알 전체가 변색되고 여물지 않
아 이삭이 꼿꼿하게 서 있음



이삭
누룩병

○ 질소비료나 유기질비료는 표준 시비
량에 따라 적당량 처리한다.

○ 병이 발생한 논에서는 피해 이삭을 
제거하여 병의 확산을 줄인다.

○ 이삭이 패기 전·후, 아족시스트로빈, 
헥사코나졸 계열 등의 약제로 방제
한다.

○ 오염되지 않은 건전 종자를 사용하
여 병을 예방한다.

- 이삭 표면에 붙은 황록색의 돌출물이 
시간이 지나면서 검은색으로 변함

벼 
흰잎마름

병

○ 한번 발생하면 치료가 어려우므로 
예방이 중요하다.

○ 스트렙토마이신, 옥솔린산 계열 등록 
약제를 살포하여 예방 및 방제한다.

- 물을 통해 세균이 전파돼 물관과 체관 
중심으로 번식하여 수분과 양분 이동
을 방해해 잎을 하얗게 변하게 함. 7
월 중순부터 수확 전까지 잎의 상처나 
기공으로 병원균이 침입하여 발생함

벼 
깨씨무늬

병

○ 퇴비를 사용하여 철, 망간, 마그네
슘, 규산 등 양분을 공급하고 깊이갈
이를 하여 비료가 장기간 안정적으
로 흡수되도록 한다.

○ 특히 고온에서는 규산과 칼륨의 흡
수가 억제되어 부족하게 되므로 규
산과 칼륨 비료랑을 늘리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헥사코나졸 계열 등의 등록 약제로 
방제한다.- 사질토나 노후화 논에서 벼 전 생육

기에 발생하며 갈색의 깨알 같은 점
무늬를 형성함. 벼알에 발생하면 표
면에 갈색 얼룩점이 형성되어 쌀 품
질이 떨어짐


